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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     약
 1987년 완성음 형 한  부호계(KS C 5601-1987)가 처음 제정된 이래 1992년 ISO 10646-BMP 는 

Unicode에 정보교환용 한 부호계를 반 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 KS X 1005로 국제문자부호계를 제

정하고 2007년 최종 으로 KS X 1026-1 제정을 통하여 정보교환용 한  처리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

옛한 처리를 완성하 다고 한다. 본 논문에서 훈민정음창제원리에 입각하여 옛한 처리 완성도에 

하여 정보교환용 한 처리의 한계와 문제 을 평가함으로써 한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.

1. 서론

    행정 산망이 추진되면서 1987년 완성음 형 한  부

호계(KS C 5601-1987)가 처음 제정되었다. 그 후 1992년 

국제문자호계 기본다국어 (ISO/IEC 10646-BMP) 는 유

니코드(Unicode)에 정보교환용 한 부호계를 반 하기 시

작하여 자모형[1], 자소형(grapheme), 완성음 형 등 3개의 

부호계를 반 하 다. 이를 2005년에 KS X 1005 국제문자

부호계를 제정하 고, KS X 1026-1:2007[2]를 제정하여 정

보교환용 한  처리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매듭짓고 있

다. 이것으로 컴퓨터에서 한 처리가 완결된 것처럼 말하

는 것은 속단이다. 본 논문에서는 훈민정음창제원리에 따

라서 KS X 1026-1: 2007의 한 처리지침이 처리하는 방식

을 평가하여 한 부호계의 한계와 문제 을 지 하고, 해
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.

2. 기존 연구

  1987년 이래 훈민정음 해례에 기반한 한 부호계 연구

는 다방면에서 진행되어 왔다[3][4]. 1992년 ISO 

JTC1/SC2 서울회의에서 훈민정음에 따른 성, 성,종성 

등 자소가 최 로 반 되었다. 하지만 복자소 240자가 등

록되어 이후 많은 문제를 낳게 되었다. 2013년엔 정음형 

웹입력기 개발[3]등 지속 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.

3. 훈민정음과 한 부호

3.1 훈민정음의 과학성 

   1443년 창제된 훈민정음은 제자해, 성해, 성해, 종

성해를 기본으로 해서 기본 자모 45자를 제정한다. 여기서 

‘종성은 성을 다시 쓴다’고 하여 종성 17자의 표기를 생

략함으로써 28자로 축약된다. 그리고 합자해에서 이를 활

용하여 천지자연의 소리를 나타낼 수 있도록 4가지 확장 

법칙을 정의한다. 첫째 입술소리 아래 o을 붙이면 입술가

벼운 소리가 된다(연서법). 둘째, 성, 성, 종성을 2자, 

3자 합용병서한다(병서법). 셋째, 가로꼴 성은 성 아

래, 세로꼴 성은 성 오른녘에 쓴다. 그리고 종성은 잇

어 는다(부서법). 넷째, 모든 자는 성을 심으로 

모아야 소리를 이룬다(성음법) 등이다. 이를 통하여 약 

399억음 을 생성할 수 있다. 이것은 해례 정인지서에서 

언 한 “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며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

다”와 배우기 쉽기로는 “지혜로운 이는 아침먹기 에, 그

리고 어리석은 자라도 열흘이면 깨우칠 수 있다”고 한 명

제들은 훈민정음이 과학 이라는 증거들이다.

3.2 한  정의의 문제

  국립국어원의 표 국어 사 에 따르면 ‘우리나라 고유 

문자의 이름. 세종 왕이 우리말을 표기하기 하여 창제

한 훈민정음을 20세기 이후 달리 이르는 것으로, 1446년 

반포될 당시에는 28 자모(字母) 지만, 재는 24 자모만 

쓴다.’로 되어 있다. 이것은 사  의미이다. 이를 뒷받침

한 규정은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어문규정 에 하나인  

‘한 맞춤법’이다. 여기에는 자모와 우리말 표기에 련된 

반 인 규범이 정의되어 있다. 여기서 한 오류는 자

모라는 호칭과 자모의 숫자의 문제가 있고, 훈민정음 해례

의 합자해 부분을 완 히 무시하고 있다. 한 의 음 은 

11172자 인데, 훈민정음은 약399억자로 360만배에 달한다.. 

그래서 한 은 훈민정음과 등하지 않으므로 앞의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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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서 ‘훈민정음을 20세기에 달리 이르는 것’이라고 함은 

틀린 말이다.

3.3 KS X 2016-1:2007[2]의 문제

  훈민정음은 15세기 음운연구의 수  높은 결과물이다. 

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용어 사용은 물론 창제원리에 입각

하여 서술하여야 훈민정음의 참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기

에 다음과 같이 지 한다.

  첫째, 용어정의 3.3의 ‘낱자’라 함은 애매한 표 이다. 왜

냐하면 훈민정음에선 소리의 구성요소를 성, 성, 종성

으로 정의하고 있기에 소리의 구성과 계없이 낱자라 함

은 훈민정음의 용어가 아니며 부호계에서도 큰 의미가 없

다. 더군다나 복자음과 복모음도 낱자라고 칭하고 자음과 

모음과 같은 의미로 본다는  한 잘 못된 표 이다.

  둘째, ‘3.5 한 ’의 정의는 ‘한 맞춤법[1]에 따라 표

할 수 있는 자소와 소리마디(음 )의 범 이다’로 해야 

한다. 그리고 ‘3.6 옛한 ’은 ‘훈민정음 창제 이후 사용한 

자 가운데 한 맞춤법에서 제외한 낱자소 는 합자소

를 이른다’로 해야 올바르다.

  셋째, ‘4.1 조합한 낱자’는 기존 한 자소가 배정된 

역인 U1100 - U11FF의 빈공간에 성 5자, 성 5자, 종

성 7자를 배정하고, 다시 한 자소 확장-A UA960 - 

UA97C에 성 29자, 확장-B U7DB0 - UD7C6에 성 

23자와 UD7CB - UD7FB에 종성 49자 등 최근 새로 발

견된 117자[1]를 배정하 다. 이 게 산발 으로 배정된 

연유는 추가 배정하면서 공간이 빈 곳을 찾아서 배정한 

결과이다. 결과 으로 가나다순으로 자연스런 정열은 할 

수 없다는 것이다. 정열의 문제는 기존 한 자소 역에서

도 한 자소를 먼  배정한 뒤 옛한 자소를 배정하

여 정열 규칙을 기본 으로 괴하고 있다. 

  다섯째, 이와 련된 자료를 보면 옛한  자소 117자를 

추가하여 국제표 에 등록된 한  자소가 성 124자, 

성 94자, 종성 137자이며 총 355자가 됨에 따라 한

은 완성음 형 11172음 자, 그리고 옛한 을 포함하여 약 

160만 음 자를 표 할 수 있다고 한다. 하지만 훈민정음 

해례는 약 399억 음 자를 표 할 수 있다.

4. 평가

  KS X 2016-1:2007의 가장 큰 오류는 한 이 마치 훈민

정음과 같은 능력이 있다고 보는 이다. 한 은 훈민정음

일 수 없다. 그럼에도 표 국어 사 에서는 한 은 훈민

정음의 다른 호칭이라 한다. 한 은 국립국어원 어문규정

의 한 맞춤법에 근거하고 있다. 한 맞춤법은 훈민정음해

례의 극히 일부분을 따른다. 그러면 표 범 를 보자.

 1) 한 의 표 범 는 성 19자 x 성 21자 x 종

성 28자(받침없음 포함) = 11172 음 자 

 2) KS X 2016-1:2007에 따른 표 범 는 성 124자 x 

성 94자 x 종성 137자 = 약 160만 음 자

 3) 훈민정음의 표 범 는 399억 음 자

  KS X 2016-1:2007은 크게 한 맞춤법을 반한다. 더 

심각한 문제는 한 맞춤법으로 훈민정음해례의 문자표

을 하려는 이다. 

  1992년 ISO JTC1/SC2 서울회의에 비한 국가안 도출

을 하여 국내 JTC1/SC2 회의에서 복자소 240자가 등록

되었다. 그래서 2007년에 새로 발견된 117자를 등록할 때 

산재되어 배정하게 된 것이다. 이 게 된 근본 이유는 복

자소를 하나의 낱자로 정의하고, 한 맞춤법의 규정에 따

랐기 때문이다. 하지만 훈민정음 해례는 합용병서를 통하

여 복자소를 생성한다. 훈민정음해례는 합자해에서 4개의 

법칙으로 자소 확장을 규정하고 있다. 이 부분이 바로 훈

민정음이 과학 인 문자라는 것이다. 수학의 집합에서도 

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 있는데 훈민정음은 체 문자

집합을 원소나열법이 아닌 조건제시법을 사용하여 표 한 

것이다. 이것이 ‘지혜로운 이는 아침 먹기 에 어리석은 

이라도 열흘이면 깨우친다’고 한 것이다. 한 ‘천지자연의 

소리를 을 수 있는 천지자연의 문자’라는 것이다. 그래

서 이것을 훈민정음의 과학성이라고 한다.      

5. 결론

  훈민정음해례의 음  생성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한 처

리 지침인 KS X 2016-1:2007의 성능을 평가해 보았다. 

한 은 한 맞춤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표 범 는 

11172음 자이고, 확장해서 160만자이다. 1992년 이래 117

자 추가로 발견되어 한 자소 구역에 산재시켜 추가하

다. 이것은 정열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극히 높이게 된다. 

그런데 앞으로 계속 발견되면 복잡도는 더욱 악화될 것이

다.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 맞춤법의 그롯에  

훈민정음해례에 기반한 옛한 을 담으려는 시도 때문이다.  

 훈민정음해례가 생성하는 음  표 범 는 무려 399억 

음 이기 때문에 훈민정음해례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

옛한 을 포함한 한 처리는 매우 복잡해지고 과학 인 

처리가 불가능하다. 따라서 훈민정음의 낱자소 45자를 기

본으로 하고, 합자해의 4개 법칙에 따라서 399억 음 을 

생성하는 방식을 따랐을 때 완 하게 과학 으로 처리할 

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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